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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희 기자] 중소기업의 부장으로 근무중인 최지환(가명, 38세)씨는 부부간에 각방을 사용한다.

그렇다고 해서 부부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서로간에 진지한 논의 끝에 내린 결정

이다. 지환 씨가 최근 부쩍 코를 골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부인은 “요즘 특히 피곤한가보

다”고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환 씨의 코골이는 점점 더 심해지고 결국 계속되는 코골이에 부인은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맞벌이를 하는 부인은 사무실에서 조는 횟수가 늘어났고 이것은 직장생활에서 자못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결국 부부는 각방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코골이 때문에 각방을 사용하는 부부가 의외로 많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며 또 다른 문제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 


코골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수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코골이 방지 스프레이나

코밴드(Nasal Strip) 또는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다. 코골이 방지 스프레이에는 잔탄검과 멘

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인두와 목구멍 사이로 호흡공기 유입을 원활하게 해준다.


코밴드는 코골이 환자뿐만 아니라 유산소소 운동을 할 때에도 효과적인 제품이다. 코밴드는 취침



전 30분에 붙여주는 사용방법이 간단하고 부작용이 없어서 추천할만한 제품이다. 사용자의 말에 의

하면 효과가 높다고 하는데 매일 밴드를 붙이게 되면 콧등에 피부트러블이 생기기 쉽고 매일 코밴

드를 붙이고 자야하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다고 한다.


'구강내 장치'는 코골이와 수면부호흡증 치료에 효과적이다. 수술이나 값비싼 개인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구강내 장치는 구강의 모양에 따라 본뜨기를 하고 제작을 해야 한다. 


코골이는 즉 잠을 자는 동안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코를 통한 정상적 호흡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입으로 숨을 쉴 때 인두 부위가 좁아지면서 목젖부위가 진동하며 시끄러운 소음을 발생하는 것이

다. 대개의 경우 피곤하거나 술을 마신 경우에 코를 많이 고는 경향이 있다. 문제가 되는 코골이는

방문 밖에서도 코를 고는 소리가 들리거나 1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속삭이는 소리보다 큰 경우이

다. 


코골이는 이렇게 듣기 힘들 정도로 발생하는 소음이 문제가 된다. 심한 경우 같이 잠을 자는 사람이

불면증에 걸릴 수도 있다. 코골이의 더욱 큰 문제는 수면중의 무호흡증이다. '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약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또 수면 무호흡증은 멈추는 무호흡이 시간당 5회 이상

또는 7시간 동안 30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수면중 무호흡증은 심부전증과 돌연사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과 치료가 특히 중요하다.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치의학 박사)는 “코골이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금주와 금연을 하고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며  옆으로 잠을 자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작된 코골

이는 쉽게 그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치료를 원한다면 수술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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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복, 보양식도 변한다 "삼계탕 말고 이거?" 


▶ 미혼男女 36% “바닷가 헌팅 해봤다” 남＞여 


▶ LG전자 ‘옵티머스 LTE 2’ 밸류팩 업그레이드 실시


▶ 폭염 최악의 아르바이트는? 1위, 인형탈 아르바이트 


▶ 폭염의 기세, 9월까지 이어져? 직장인들 “이대로는 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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